
고맙게 여기지 않고 또 이런
죄를 범했는가?”
김시현은 검사를 천연스레

쳐다보며 대답했다.
“독립운동자에게는 독립을
인정받는 것만이 정대한 일이
요 그 이외에는 여하한 것도
관대할 게 없고 또 고마워할
바가 아니오. 그대들이 진정
우리에게 관대히 대하고 또 고
마운 정을 베풀고자 하거든 당
장 일본국 세력이 우리땅에서
물러가야 하오. 그것 이외에
관대니 동정이니 하는 게 다
천치바보거나 기만하는 소리밖
에 되지 못하오.”
검사는 더 반박을 아니하고

김시현의 호 학우鶴右를 무엇
을 구하고자 이러느냐는 뜻의
하구何求라 빗대며 탄식하였
다. 이 검사의 이때 탄식이 암
시가 되어 이로부터 김시현의
호는 학우鶴右를 버리고 하구
何求로 쓰게 되었다. 사건은
일괄하여 예심豫審으로넘겨지
고 예심재판은 반년 가까이 지
속되어 1 9 2 3년 8월 2 1일 판결
이 난 결과는 황옥 1 0년, 남정
각 8년, 유석현 8년, 유시태 7
년, 백영무 7년, 박원산朴元山
7년, 유병하柳秉夏7년, 홍종우
洪鍾佑 6년, 조황 5년, 이경희
李慶熙 3년, 김시현 1 0년 징역
이었다. 황옥과 김시현이 사건
의 주범으로서 가장 무거운 형
을 받은 것이었다.
여기에서 김시현과 해방후까

지 숙명을 같이하는 유시태柳
時泰는 김시현보다 7세가 연하
인 1 8 9 0년생이고 같은 안동 출
신이었다. 그는 3ㆍ1운동시 당
진ㆍ예산 등지에서 선전부원으
로 활약하고 1 9 2 1년 의열단에
들어가 군자금을 모았다. 1923
년 2월 권정필權正弼ㆍ남영득
南英得 및 동향출신의 유병하
등과 함께 자금마련을 위해 서
울 내자동內資洞의 부호 이인
희李麟熙 집에 세 차례 찾아가
5천원을 요구하던 중 3월 3일
잠복경찰에 잡혀 1 9 2 3년 8월
경성지법에서 7년형을 선고받
고 복역했다. 출옥후 1 9 3 1년에
다시 시국비방죄로 1년을 복역
했다. 해방후에는 김시현과 함
께 이승만李承晩 독재에 항거
하여 1 9 5 2년 6ㆍ2 5기념식장에
서 이승만 대통령을 저격하였
으나 권총 불발로 실패하고 이
듬해 사형선고를 받았다. 독립
투쟁을 한 정상으로 무기징역
으로 감형되어 복역중 1 9 6 0년
4ㆍ1 9의거로 석방되었고 1 9 6 5
년에 7 6세로 사망했다.
유병하는 김시현보다 1 4세

연하인 1 8 9 7년생에 같은 안동
출신으로 인명사전 등에 다음
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1922
년에 의열단에 가입하여 김시
현ㆍ김지섭ㆍ권정필ㆍ황옥 등
과 함께 독립운동을 벌였다.
의열단장 김원봉의 지시에 따
라 김시현ㆍ유석현ㆍ황옥ㆍ장
건상 등이 조선총독부ㆍ조선은

행ㆍ동양척식ㆍ경성전기회사
京城電氣會社 등 주요기관을
폭파하기 위해 1 9 2 3년 2월 다
량의 폭탄과 총기를 만주에서
국내로 반입했고 이때 부족한
거사자금을 국내에서 조달하기
위해 유시태와 함께 서울 내자
동의 이인희李麟熙에게 5천원
을 요구했다가 5 0원을 먼저 받
고 잔액은 뒤에 다시 받기로
하였다. 2월 2 1일에 가서 또
일부를 받고 2 4일에 유시태ㆍ
남영득과 같이 다시 이인희를
찾아갔다가 잠복한 경찰에 함
께 체포되었다. 이때 이른바

‘의열단군자금사건’으로 연루
되어 검거된 동지가 1 2인이었
고 유병하는 8월 2 1일 경성지
법에서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하였다. 사망연월은 미상이고
1 9 6 8년에 대통령표창이, 1977
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
되었다.
이경희李慶熙는 김시현보다

세 살 위인 1 8 8 0년에 서울에서
난 사람으로 1 9 2 1년 3월 1 3일
조선노동공제회朝鮮勞動共濟
會 대표 6 1인중 1인으로 선출
되었고 1 9 2 2년에 의열단에 가
입했다. 1923년 3월 1 5일 서울
황옥 경부의 집에서‘조선독립
혁명선언서’및‘조선총독부관
공리官公吏에게’라는 제목의
격문 2 0 0여장을 교부받아 이를
각도지사 및 경찰부장에게 우
송하고 사람 왕래가 많은 서울
종로의 요소에 살포하다 잡혀
1 9 2 3년 8월에 경성지법에서 징
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
다. 1927년 5월에는 신간회新
幹會에 가담하여 본부의 총무
간사를 맡고 경상북도지회장도
겸하였고 1 9 2 8년에 신간회원들
을 격려코자 밀양에 갔다가 경
찰에 검속되기도 하였다. 1949
년에 7 0세로 사망했고 1 9 8 0년
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
았다.
김시현의 구술전기에서는 이

경희가 3년 징역형을 받았다
하고 있는데 인명사전 등에 나
오는 기록에는 1년형으로 차이
가 있다. 또한 황옥 경부가 밀
정이었다는 사실도 유석현의
기록에서만 찾아볼 수가 있다.
서울 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
所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김시
현 등은 그 자체를 또한 독립
투쟁으로 인식하여 옥리獄吏의
지시 등에 고분고분 따르지 않
았다. 그래서 서대문형무소 안
에서는‘갇힌 의열단원 하나가
옥리 열을 당한다’는 말까지
돌았다. 워낙 다부지고 굽히지
않는 의열단원에게 무슨 악형
을 가해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만 더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갖은 고문을 견디면서
거의 두려워함이 없이 당하며
깨어나면 더욱 거세게 저항하
였다. 이윽고 형무관刑務官들
이 의열단 수인囚人에게는 멸
시하는 언사를 쓰지 않게 되고
또 감방에서 나와 작업장까지
가는 동안 나신裸身의 수인들
이 수건으로 치부를 가릴 수

있게 하며 환의실換衣室을 포
장을 쳐 가리게 하는 등의 처
우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밖에
도 정치범政治犯에 대한 대우
가 나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수형생활중 김시현은

1 9 2 3년 1 2월 1 2일에 서대문형
무소에서 절식絶食에 들어갔
다. 경천동지驚天動地를 목적
으로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제
조하고 천신만고로 반입해온
무기를 한번 써보지도 못한 채
고스란히 압수당하고 동지들이
일망타진된 것이 너무도 통분
했다. 이는 시일이 갈수록 더
하여 회한을 참을 수가 없었
다. 그러면서 강산이 변할 1 0
년 세월을 아무 의미없이 철창
에서 허송할 것을 생각하니 이
대로는 부지할 수가 없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란 목숨
을 끊는 것이고 이로써 여기저
기에 폐를 끼친 동지와 나라에
빚을 갚고 결기를 남기는 것이
었다. 그렇지 않아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형무소의 음식마저
끊고 물 한모금 입에 넣지 않
자 허약해진 김시현의 몸은 급

격히 수척하여 보기에 처참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러기를
엿새째 되는 날 1 2월 1 7일에
그의 부친 김택동金澤東옹이
안동에서 올라와 면회를 청했
다. 이는 김시현의 기를 꺾기
위하여 형무소 당국에서 그 부
친을 급히 불러올린 바이기도
하였다.
“네가 윗대를 몸받은 종손宗
孫인데 아무리 나라가 망했다
고 한들 아비와 조상 앞에서
생으로 목숨을 끊고자 하느
냐?”
김시현은 부친의 엄한 꾸중

에 무어라 대답을 못하고 바로
쳐다볼 수도 없었다.
“네가 그래도 절식할 것같으
면 내 오늘밤으로 집에 내려가
사당에 뵙고 가슴에 칼을 꽂고
죽겠다. 종자宗子를 생죽음시
킨 아비가 무슨 면목으로 조상
앞에 설 것이냐.”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던 김시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떨어졌다.
“아배앰(아버님) …… 밥 먹
겠심더. 어서 내려가시이소.”

김시현은통곡하고나서다시
끼니를 먹었고 당시의 동아일
보東亞日報에는 다음과 같은
표제로그 기사가실려나갔다.

주의主義냐, 인정人情이냐?
비통한 부자父子의 심정! 네가
밥을 안먹으면 내가 먼저 죽겠
다. 부친의 부탁에 밥을 다시
먹는 김시현.

김시현이 그렇게 옥중생활을
하는 동안 1 9 2 6년 6월 1 0일 순
종純宗의 인산일因山日을기한
육십만세운동六十萬歲運動이
일어나고 1 9 2 9년에는 광주학생
사건光州學生事件이 일어났다.
이럴 때에 김시현은 옥중에서
호응투쟁을 하였고 매년 3ㆍ1
운동날이나 8월 2 9일의 국치일
國恥日에도 이를 상기想起하는
옥내투쟁을 벌였다. 그러던 어
느날 형무소장이 김시현 등 의
열단원을 소장실로 불러 훈시
했다.
“그대들은 개전改悛이 있음

52 0 0 8년 7월 1일 화요일 제115호

근자 지구촌에 천변지이天
變地異의 대재앙이 심각하다.
2 0 0 4년 인도네시아와 태국 해
안을 덮어 수십만을 삼킨 지
진해일에 이어 2 0 0 5년에는 허
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뉴올
리안즈 시를 물속에 빠뜨렸
다.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대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들어
서는 5월 3일 미얀마에 사이
클론 나르기스에 의한 대홍수
가 나고 그 9일 뒤인 5월 1 2
일 중국 사천성四川省에서대
지진이 일어났다.
미얀마에서 일어난 사이클

론의 재앙은 시속 2 0 0킬로미
터의 폭풍우가 몰아쳐 순식간
에 1 0여만의 목숨을 삼키고
수백만의 이재민을 헐벗겨 주
림과 질병의 지옥에 빠뜨렸
다. 미얀마 남부 곡창지대 에
야와디와 양곤주가 폐허로 변
했다. 게다가 미얀마 군부정
권이 국제적 구호의 손길의
국경진입을 막으며 집권 안보
에만 요지부동이어서 이재민
은 기갈과 질병에 방치되었
다.
5월 1 2일 밤에 중국 사천성

문천汶川 일대를 엄습한 대지
진은 리히터 구모 7 . 9의 강진
이었다. 이 지진의 피해지역
은 우리나라 남한의 넓이이
다. 최소한 9만 이상의 사상
자와 수백만의 이재민이 발생
했다. 어떤 이는 그 이재민이

천만을 넘을 것이라고도 한
다. 그 너른 지역의 건물 대
부분이 파괴되었고 거기에 여
진이 여러날을 두고 계속되었
으며 인근 8 0 0여개의 댐과 핵
시설의 붕괴와 폭발 위험으로
공포에 떨었다.
중국은 재난 직후 원자바오

溫家寶 총리가 현지에 내려가
구호를 지휘하고 인민해방군
1 1만3천을 투입해 매몰지역에
서 2만2천여 인명을 구조하고
2 0만여명을 안전지대로 대피
시켰다. 우리나라에서도 5월
1 6일 4 0여명 1 1 9구조대를 급
파해 형화鎣華화학비료공장
일대에서 구조와 피해수습 활
동을 폈다. 5월 1 8일에는 화
물기편으로 성도成都지역에
구호품을 공수해 보냈다.
한편 중국과 갈등을 보이던

티베트자치구에서도 5월 1 9일
조기弔旗를 게양하고 그들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구호금을 보내겠다고 하였으
며 많은 라마교 승려가 희생
자를 위령하고 구조를 비는
법회를 열었다. 그리고 일본
ㆍ러시아를 비롯하여 싱가포
르ㆍ대만ㆍ유럽연합 등 많은
국제사회에서의 구호단도 참
여하여 손길을 합쳤다.
중국의 이번 지진 피해지역

사천성은 삼국시대 촉蜀나라
유비劉備의 터전이다. 산악
협곡으로 풍광이 빼어나고 유

적지가 매우 많다. 양자강揚
子江의 본류를 비롯하여 네
개의 큰 강이 흐른다 하여 사
천四川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
이다. 사천성의 면적은 한반
도 2배나 되며 인구가 9천만
에 이른다. 티베트족ㆍ강족羌
族ㆍ회족回族ㆍ묘족苗族 등
소수민족이 함께 포함되어 살
며 매운 사천요리‘허거火鍋’
가 유명한 곳이다.
중국은 이 진재로 8월 8일

의 북경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예기치 않은 변을 당했다. 국
제사회도 이번 지진으로 중국
의 북경올림픽에 차질이 없을
지 걱정하고 있다. 중국은 빠
른 복구와 재건으로 난관을
신속히 극복하고 세계 평화와
화합의 제전을 성공적으로 치
르고자 주력하고 있다.
재난은 태풍이나 지진 등으

로 말미암는 천재와, 시설미
비나 규정 미준수 등에 기인
하는 인재, 관의 행정미숙과
무리한 시정으로 초래되는 관
재 등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사회의 구조와 환경이 복잡해
짐에 따라 파생되는 위험과
재앙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
다.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

대가 아니라고 한다. 9세기에
백두산이 폭발했을 때는 그
영향이 일본의 북해도北海道
에까지 미쳤다고도 한다. 우
리 한반도에는 매년 늦여름
몇 차례씩의 무서운 태풍이
온다. 몇해전 태풍 루사와 매
미의 악몽을 우리는 잊지 않
고 있다. 건설 인재로는 삼풍
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의 끔
찍한 기억이 생생하다. 그리
고 지난 2월 1 0일 밤의 숭례
문 화재는 어떠하였던가.

天變地異의 대재앙

權 海 兆
편집위원

4면에서 계속

1 1면으로 계속


